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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주도는 지질시대적으로 볼 때, 형성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역인 관계로 

화산활동에 따른 원지형이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다. 섬의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분

석구?응회구?응회환을 비롯하여 용암의 유동지형(features of lava flows), 용암류의 

표면에 발달한 여러 가지 구조, 용암류 사이에 협재된 화산성 쇄설암 등은 제주도의 

화산활동 과정과 화산분출물 연구에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동부와 서부지역에는 “곶자왈(Gotjawal)” 이라 부르는 지대가 비교적 넓

게 분포하고 있다(송시태, 2000). 이 지대는 축척 1/25,000의 제주도 정밀 토양도(농

촌진흥청, 1975)에서는 용암류지(熔岩流地)로 분류되어 있으며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는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곶자

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곶자왈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림과 가시덩굴 등이 혼합 식생하고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모지로 인식되어 왔지만 곶자왈지대가 지하수의 오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는 투수성이 높은 지역이다. 최근 들어 곶자

왈지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곶자왈지대에 대한 지질학적인 연구는 송시태외 2인

(1996), 송시태?윤선(2002), 송시태(2003a), 송시태(2003b), 송시태(2003c)가 제주

도의 동?서부지역에 분포하는 곶자왈지대에 대한 야외지질학적 연구를 통하여 곶자

왈의 분포상태를 비롯하여 곶자왈의 구성암석, 조직, 유형 및 성인 등을 밝힌바 있다.

Ⅱ. 곶자왈 용암류의 분포와 암질
1. 제주도 현무암질 용암류의 2대 구분

  제주도는 알카리현무암류에서부터 조면암류에 이르는 비교적 다양한 화산암류가 

산출되는 지역으로서 제주도의 현무암질 용암류는 그 형질에 있어서 크게 빌레용암

(Pah'-ho-eh-ho-eh lava; Pahoehoe lava)과 곶자왈용암(Ah Ah lava; Aa lava)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 빌레용암

  파호이호이라는 말은 하와이 원주민의 방언으로서 “매우 잔인한”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나 Dutton이 1884년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지질학 및 화산학의 학술용어로 쓰여

지고 있다.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점성이 작아 유동성이 크며, 용암류의 표면이 편평

하고 매끄러우며, 새끼줄 구조(ropy structure) 등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Macdonald, 1953, p160; Scarth, 1994). 제주도에서 이러한 용암의 특징을 갖는 

지역을 제주어로 “빌레(Bille)”라 부르고 있는바 송시태(2003a)는 제주도의 현무암질 

용암을 곶자왈용암과 구분 짓기 위하여 빌레용암(Bille lava)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2. 곶자왈용암

  아아(Aa)라는 용어 역시 하와이 원주민 방언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용암은 파호이

호이 용암과는 달리 점성이 커서 표면이 거칠고 상부와 하부에 1∼2m 두께의 클린커

층을 형성하며 중앙부는 비교적 치밀한 용암 상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Macdonald, 1953; Macdonald et al., 1983). 또한 중앙부의 치밀한 용암으로부터 

돌출한 용암판(lava slab)이 상부에 존재하기도 하며 하부에 흐름의 전면부에서 상부

의 클린커들이 떨어져 밑면으로 깔림으로서 비교적 두꺼운 클린커층을 형성한다. 아

아 용암류의 단위 두께는 통상적으로 1∼10m를 나타내며 50㎞ 이하의 유동거리를 

나타내나 예외적으로 cascades에서는 80㎞까지 이동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Waters, 1961).

  제주도에는 곶자왈용암이 지형경사가 급한 남?북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용암류의 단위 두께는 평균 5∼10m이고 상부와 하부에 클린커층이 발달하고 있으

며, 기공은 크기가 크고 길쭉하게 신장된 형태를 이룬다. 남?북사면이 지형경사가 급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장석현무암?휘석현무암?장석휘석현무암?조면암 등이 분포하기 

때문이며, 이 지역에서 계곡은 협곡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용암류가 지하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클린커층이 좋은 대수층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동부와 서부의 일

부지역에는 파호이호이 용암류에서 아아 용암류로 전이한 형태의 것도 관찰된다.

  Williams and McBirney(1979)는 아아 용암류 중에서도 주로 암괴로 이루어진 것을 

암괴상 아아 용암류(aa rubble flow)라 정의하였는데, 「암괴상 아아 용암류란 용암

류 내부의 용암판과 용암판 사이의 부분이 유동중에 각력질 암괴 크기로 파쇄되어 표

면이 암설류의 양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에서 “곶자왈”이라 부르는 지대



는 암괴상 아아 용암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송시태(2000)는 곶자왈을 구성하

는 암괴상 아아 용암류란 용어 대신 「곶자왈용암(Gotjawal Lav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곶자왈용암류의 분포 및 특성

  곶자왈용암류는 한라산체의 남?북사면을 제외한 동?서부지역에 비교적 넓게 분포

하고 있다(그림 1). 각 지역의 곶자왈용암 분포지를 각각의 분포 지역명에 따라 서부

지역의 한경-안덕 곶자왈지대와 애월 곶자왈지대, 동부지역의 조천-함덕 곶자왈지

대와 구좌-성산 곶자왈지대로 명명하였다. 이들 각각의 곶자왈지대에서 모두 10개의 

곶자왈용암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이 곶자왈지대에는 월림-신평 곶자왈용암류와 상창-화순 곶자왈용암류가 분포하

고 있다.

① 월림-신평 곶자왈용암류 : 한림읍 금악리 지경의 해발 329.6m에 위치한 도너리오

름에서 시작되어 한림읍 월령리와 대정읍 영락리의 해발 20m 지역까지 두 갈래로 나

뉘어져 분포하고 있다. 도너리오름에서 영락리 방향으로 분기(分岐)된 곶자왈용암류

의 최대 연장거리는 약 12.5㎞이고, 월령리 방향으로 분기된 곶자왈용암류는 연장거

리가 11.5㎞이다.

 또한, 월림-신평 곶자왈용암류의 거리에 따른 분포 모습을 보면, 도너리오름에서 해

발 180m 사이 지역은 폭이 6.2㎞로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폭이 점차적으로 좁아져 인향동에서는 폭이 0.5㎞에 불과하다.

 월림-신평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회색에서 암회색을 띠는 휘석감람

석현무암(Augite Olivine Basalt; 이하 AOB라 한다)이다.

 

그림 1. 제주도 곶자왈용암류 분포도(송시태, 2000)
  도너리오름 주변에서부터 해발 200m 지점까지는 평균 1∼2m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200m 이하 지역에서는 두께가 약 2.5m로서 다소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발 50m 이하지역의 경우, 암괴 사이에 2㎜ 이하 크기의 분쇄물

을 다량 함유하며 무질서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Rowland and 

Walker(1987)가 제시한 아아 용암류의 말단부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너리오름에서 월령리 방향으로 약 1㎞ 떨어진 지점에 노출된 수직단면(두께 

3.5m)에서는 지표로부터 약 1m 까지는 조금 원형이거나 조금 각이 진 중력과 소력



으로 이루어진 클린커가 엉성하게 모여 있으며, 그 하부 약 1m 구간은 수직절리가 발

달한 비교적 다공질의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용암의 하부에는 주로 소력으

로 이루어진 클린커층이 약 1.5m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마중 오름과 문도지 오름 사이에 위치한 지점과 한경면 저지리의 수직단면을 보면, 

지표로부터 2∼3m 구간은 주로 중력 크기의 각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 

용암판이 협재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의 가장 말단부에 해

당하는 한림읍 월령리에서는 소력으로 이루어진 각력층내에 부가용암구

(Accretionary lava boll)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용암구(Accretionary lava ball)는 아

아 용암류에 발달하는 특징적인 구조로서, 눈사람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이 고체상

태의 파편이 구르면서 고결되지 않은 용암을 반복해서 부착시킴으로서 둥근 모양의 

용암구가 형성되는데, 내부에는 용암의 부착에 의해 생겨난 나이테 모양의 테두리 구

조가 발달한다.

  도너리오름에서 영락리 방향으로 해발 100m 까지는 평균 2m의 두께를 나타내지

만, 해발 100m 이하 지역에서는 두께가 2.5m로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대부분의 노

두에는 0.6∼1.0m 크기의 용암판(slab)이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판 사이에는 파쇄된 

크고 작은 암괴들도 분포하고 있다.

  도너리오름에서 3.5㎞ 떨어진 서광리 녹차재배단지의 수직단면에서는 중?소력으로 

이루어진 클린커층이 지표하 1.0m 까지 분포하고, 그 하부는 약 1.0m 두께의 다공질 

용암이 존재하며, 하부 클린커층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산양

리 월광동 목장의 지표에는 2m 이상의 두께를 갖는 블록성 아아(blocky aa)가 분포

하고 있으나, 대정읍 체육관 주위와 대정농공단지 주위의 단면에서는 모두 중?소력 

크기의 각력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상창-화순 곶자왈 : 해발 492m인 병악에서 시작되어 화순리 방향으로 총 9㎞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는 평균 1.5㎞의 폭으로 산방산 근처까지 이어

지고 있다.

  상창-화순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주로 회색을 띠며 다공질인 장석

휘석감람석현무암(Feldspar Augite Olivine Basalt; 이하 FAOB라 한다)이다.

  병악 주변에서부터 논오름이 위치한 해발 200m 까지는 기질이 없이 각형내지 아각

형인 대?중력이 0.3∼1m 크기의 용암판을 포함한 상태로 평균 2m 두께로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200m 이하에서 말단부 까지는 기질이 없이 아각형 내지 아원형인 중?

소력이 평균 3m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병악 인근에는 25∼50㎝ 크기를 갖는 각이 진 대력이 엉성하게 모여 있으며 지표 

하 2m까지 연속되고 있다. 안덕면 서광동리에는 중력 크기의 클린커가 0.3∼1.0m 

크기의 용암판을 포함하기도 한 상태로 지표 하 2.0m까지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오름 하부에는 아각형 내지 아원형인 중?소력이 지표 하 3.0m 까지 분포하고 있

다.

2-2. 애월 곶자왈지대

납읍-원동 곶자왈용암류 : 해발 833.8m인 노꼬메오름에서 시작되어 해발 90m의 애

월읍 납읍리와 원동지역까지 총 9.0㎞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Fig. 5), 해발 200m

까지는 2∼3㎞의 폭으로 이어지다가 납읍리 동분석구(박기화 외 10인, 1998)를 기점

으로 애월읍 납읍리와 하가리 방향으로 분기되고 있다. 이 곶자왈은 지형의 경사가 

비교적 급한 노꼬메오름 주변에서는 폭이 협소하지만, 해발 200∼300m 사이의 완경

사 지역에서는 폭이 3.2㎞로서 최대를 나타내고 있다.

  납읍-원동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주로 회색을 띠는 다공질의 

FAOB로 이루어져 있다.

  노꼬메오름 주변에서부터 해발 300m 까지는 평균 1.5m의 두께를 나타내며, 해발 

300m 이하에는 기질이 없이 아각형 내지 아원형인 중?소력이 대략 2.0m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어 해안쪽으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제1산록도로변(두께 3m 이상)에는 용암류의 상부에는 대력으로 구성된 클린커층이 

1m의 두께로 발달하고 있으며, 하부에는 중력과 소력으로 구성된 클린커층이 0.5m

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서부산업도로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는 지표에서 1∼1.5m 

구간은 60∼200㎜의 클린커성 암괴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부에는 절리가 발달된 비

교적 치밀한 용암이 1.2∼2.1m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용암의 하부에는 상부의 클

린커 크기보다 큰 100∼250㎜의 중력으로 구성된 3m 두께의 클린커층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층내에는 20×150㎝ 크기의 용암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하부의 

클린커층 중 중앙부 용암의 절리와 연결된 부분은 절리 틈을 통한 우수의 유입에 의

해 황갈색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도 관찰된다. 납읍리 동분석구 북쪽에는 300∼600

㎜ 크기를 갖는 조금 원형에서 원형의 대력이 분포하고 대력 사이에는 적색을 띈 2㎜ 

이하 크기의 스코리아성 입자가 다량으로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경 30㎝ 크

기의 부가용암구(Accretionary lava ball)도 존재한다.

2-3. 조천-함덕 곶자왈지대

  조천-함덕 곶자왈지대는 조천과 함덕일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곶자왈용암류로서 

함덕-와산 곶자왈용암류, 조천-대흘 곶자왈용암류, 선흘 곶자왈용암류로 구분되며, 

이들 곶자왈용암류의 분포상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천-대흘 곶자왈용암류 : 해발 500m에 위치한 민오름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 큰

지그리오름, 작은지그리오름 그리고 바늘 오름 주변을 거쳐 조천리 해발 20m 지점까

지 총 11㎞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가 시작되는 민오름 주변에는 5개

의 분석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거의 일정한 폭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주로 암회색을 띠는 다공질의 FAOB이다.

  해발 330m 지점에서는 지표 하 1m 구간은 중력으로 이루어진 클린커층으로 형성

되어 있으며, 그 하부 약 0.5m 구간은 수직절리가 발달한 다공질의 용암으로 이루어

져 있고, 용암의 하부에는 중력 크기의 각력으로 이루어진 클린커층이 0.5m 두께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흘초등학교 옆에는 클린커층이 2m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다. 동

부산업도로변에서는 중앙부의 용암은 나타나지 않고 중?소력 크기의 각력으로 이루

어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② 함덕-와산 곶자왈용암류 :  돔배오름의 북측 해발 486m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 부근까지 평균 2∼3㎞의 폭으로 총 연장 12㎞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있

다. 이 곶자왈용암류는 해발 200∼300m 사이 지역이 가장 넓은 폭을 보이고 있으며, 

말단부인 함덕리 부근으로 오면서 점차 좁아지는 분포상태를 보인다.

  함덕-와산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주로 암회색을 띤 다공질의 

FAOB이다.

  해발 420∼300m 사이에서는 지표 하 1∼3m 구간은 중력크기의 클린커층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그 하부 약 1m 구간은 수직절리가 발달한 다공질의 용암으로 이루어

져 있다. 해발 300m 이하에 위치한 지점에서는 중앙부의 용암은 나타나지 않고 암괴

의 크기가 중?소력으로 작아질 뿐만 아니라, 상부 클린커의 두께는 증가하고 있다. 

조천가압장에는 전술한 부가용암구(Accretionary lava ball)와 블록성 아아가 분포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암판 사이에서 갈린 암괴의 모습도 잘 관찰할 수 있다. 함덕

해수욕장 입구에서는 곶자왈의 두께가 두꺼운 12m를 나타내고 있으며 3m 길이의 투

쓰페이스트 용암 슬랩(Toothpaste lava slab)이 존재한다.

③ 선흘 곶자왈용암류 : 해발 454m인 서거문이오름에서 시작되어 알밤오름과 북오

름 사이를 지나 해발 80∼100m 지점에 있는 속칭 “선흘곶”까지 연속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의 총 연장거리는 7㎞이며, 폭은 1∼2㎞ 정도이다.

  선흘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주로 암회색을 띠는 다공질의 FAOB이

다.

  서검은이오름 주변에서부터 해발 250m 까지는 평균 3m의 두께를 보이나 말단부인 

해발 90m 지역에서는 두께가 1∼2m로 다소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검은이오름에서부터 약 1.0㎞에 위치한 지점에 노출된 수직단면에서는 상?하부

에 중력이 엉성하게 모여 있으며, 그 사이에 용암판이 협재되어 있다. 또한, 선흘에서 

덕천방향 삼거리 도로변과 선흘초등학교 노두에는 최상부에 1m 이상되는 대력이 분

포하고 있으며 대력 하부에는 아각형 내지 아원형인 40∼250㎜(평균100㎜)의 중?소

력들이 분포하고 있다.

2-4. 구좌-성산 곶자왈지대

  구좌-성산 곶자왈지대는 제주도 동부의 구좌와 성산 일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곶

자왈용암류로서 종달-한동 곶자왈용암류, 세화 곶자왈용암류, 상도-하도 곶자왈용

암류 및 수산 곶자왈용암류로 구분되며, 이들 곶자왈용암류의 분포상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달-한동 곶자왈용암류 : 해발 340m인 동거문이오름에서 시작되어 한동리 방향

으로 높은오름, 손자봉, 돛오름 등의 분석구 주위를 거쳐 해발 30m의 해안저지대까

지 총 연장 11㎞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는 돛오름과 둔지봉의 

분석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스코리아 퇴적층에 의해 부분적으로 단절되거나 

분포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곶자왈용암류는 높은오름과 월랑

봉 사이 지역에서 최대의 분포 폭을 나타내지만 해안쪽으로 내려오면서 분석구들의 

영향에 의해 분포 폭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종달-한동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주로 암회색을 띠는 다공질의 

AOB이다.

  해발 100m 지점에 위치한 둔지봉까지는 두께가 1.0∼1.5m를 나타내고, 해발 100

∼30m 사이에는 2m로서 거리에 따른 현저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발 

30m이하 지역인 경우, 중력과 소력 사이에 2㎜ 이하 크기의 미세암편(fine 

materials)을 다량 함유하며 무질서하게 분포하고 있다.

  동거문이오름에서 약 0.9㎞ 떨어진 지점의 수직단면(두께 2.5m)에서는 지표로부터 

약 0.5m 까지는 아각형 내지 아원형의 대?중력이 용암판과 함께 분포하고 있으며, 

그 하부는 약 0.5m 크기의 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둔지봉 동쪽의 수직단면에서는 

상부에 대력이 분포하지만 하부에는 중?소력이 2㎜ 크기 이하의 미세암편(fine 

materials)을 함유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메인동산에는 아아용암류가 유동

할 때 전면부에 분포하고 있는 거대한 블록이 제방의 역할을 하여 용암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암괴들이 수직상으로 배열되어 있기도 하다.

 ② 세화 곶자왈용암류 : 해발 382m인 다랑쉬오름에서 시작되어 세화리의 해발 20m 

지점까지 4.7㎞의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말단부 쪽에서 폭이 급격히 좁아지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화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색은 주로 회색을 띤 다공질의 AFOB

(Acicular Feldspar Olivine Basalt)로 구성되어 있다.

  월랑봉 북쪽 해발 50m 지점까지는 1∼2m의 두께를 나타내나, 해발 50m 이하 지역

에서는 2∼3m로 두꺼워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월랑봉에서 0.9㎞ 떨어진 지점의 수직단면에서는 대력과 중력으로 이루어진 클린

커층이 지표하 1m 두께로 분포하고, 그 하부는 약 1m 두께의 다공질 용암이 존재하

며, 하부 클린커층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월랑봉에서

부터 약 3.2㎞ 떨어진 지점에서는 중?소력 크기의 각력층이 2.5m 이상의 두께로 분

포하고 있다.

③ 상도-하도 곶자왈용암류 : 해발 248m인 용눈이오름에서 시작되어 지미봉 근처까

지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의 총 연장거리는 용눈이오름을 중심으로 넓게 분

포하고 있는 스코리아 퇴적층에 의해 많은 부분이 피복 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야외에서 측정 가능한 거리는 5.6㎞이다. 이 곶자왈용암류는 해안 쪽으

로 가면서 약간 사행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상도-하도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주로 암회색을 띤 다공질의 



FAOB이다.

  용눈이오름 북쪽 해발 50m 지점까지는 1.5∼2.5m의 두께를 나타내는 반면, 해발 

50m 이하 지역에서는 2∼3m의 두께를 보여 거리에 따른 두께 변화가 뚜렷하지는 않

으나 대체로 말단부 지역이 두꺼운 편이다.

  용눈이 오름에서 2.4㎞ 떨어진 지점의 수직단면에서는 매우 각이진 대력으로 이루

어진 클린커층이 지표하 1.5m까지 분포하고, 멀세운 동산의 중간 지점과 말단부 지

점에서는 1.5∼2.5m 두께에 대?중?소력이 무질서하게 혼합된 상태로 배열되어 있

다. 특히, 명법사에서 동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는 중?소력 크기의 각력층이 3m

의 두께로 2㎜ 크기 이하의 미세암편을 다량 함유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④ 수산 곶자왈용암류 : 해발 356.9m인 백약이오름에서 분출되어 수산리 마을 서쪽 

해발 50m 지점까지 총 5.5㎞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 곶자왈용암류는 

분포 폭이 1㎞ 미만으로서 가장 폭이 좁은 곶자왈용암류이다.

  수산 곶자왈용암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회색에서 암회색을 띤 AOB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곶자왈용암류들과는 달리, 거리에 따른 두께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각력의 크기와 내부조직에서는 비교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궁대악 동쪽 해발 

100m 지점에서는 기질이 없이 각이 지거나 조금 각이 진 대력과 중력이 엉성하게 모

여 있으며, 해발 100m 이하 지역에서는 중?소력이 2㎜ 이하 크기의 미세암편(fine 

materials)을 함유한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궁대악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파호이호이에서 아아로 전이되는 지점에

서 산출되는 투쓰페이스트 용암(Toothpaste lava; Bullard, 1947; Einarsson, 1949; 

Macdonald, 1967; Rowland and Walker, 1987)이 관찰된다. 이 지점에서 수직적인 

단면이 잘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인 두께는 알 수 없으나 지표면에 나타난 전이대의 

폭은 1.2m 이고 두 갈래로 분기되어 있다. 두 갈래로 분기된 지점에는 마치, 치약을 

짠 듯한 형태로 40∼50㎝ 크기의 슬랩들이 길게 늘어서 분포하고 있으며, 분기된 중

간부와 바깥쪽에는 각형 내지 아각형의 중력들이 분포하고 있다.

  궁대악에서 1.3km 떨어진 지점의 수직단면에는 대?중력들로 이루어진 클린커층이 

지표 하 1m 까지 분포하고, 그 하부는 약 1m 두께의 다공질 용암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수산 곶자왈용암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도로변 터파기 공사장에서는 중앙부

에 용암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부에는 500㎜ 크기의 대력이 분포하고, 하부에는 64

∼256㎜ 사이의 중력이 약간의 기질을 포함하여 엉성하게 모여 분포하고 있다.

3. 곶자왈용암류의 성인에 관한 고찰

  현무암질 용암류는 형태적 특징에 따라 빌레용암(파호이호이 용암류)과 곶자왈용암

(아아 용암류)으로 구분된다. 이 두 용암류는 별개의 독립된 용암류로 분출되기도 하

지만, 파호이호이 용암류가 유동과정에서 아아 용암류로 전이되기도 한다. 파호이호

이 용암류가 아아 용암류로 전이하는 과정을 연구한 Macdonald(1953)와 Peterson 

and Tilling(1980)의 결과를 요약하면,

(1) 대부분의 활발한 파호이호이 용암류는 아아 용암류보다 점성이 낮고 온도가 높

다.

(2) 아아 용암류가 점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나 초기에는 거의 같은 점성을 갖는 유

체용암이기 때문에 파호이호이 용암류와 아아 용암류를 만들 수 있다.

(3) 증가하는 점성의 효과 외에도, 용암이 격렬하게 뿜어져 나오거나, 급경사의 사면

을 흘러내리거나, 또는 절벽을 넘어갈 때 일어나는 난류와 내부 전단력에 의하여 아

아 용암류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4) 기존의 유로를 따라 흐르는 용암류의 표면에 각(殼)이 형성되고, 이 각이 파쇄되

어 밀려가 용암류의 전선에 쌓여 아아 용암류를 형성한다.

(5) 준고체상태의 용암괴가 용암류의 내부에 표면의 각편(殼片)들과는 관계없이 전단

력이 가장 강한 용암류의 주변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이 용암괴는 회전을 하며 



크기가 증대한다. 이 용암괴들의 수가 증대하고, 유동하는 용암의 양이 감소함에 따

라 준고체상태의 용암괴들은 거의 고체와 같이 행동하게 되는데, 최후로 용암류의 전

이시점을 넘어서게 되어 아아 용암류를 형성한다.

(6) 용암못(lava pool)과 같은 곳의 냉각 안정되어 있는 용암류에 새로운 용암류가 주

입하면서 냉각되었던 용암류를 파쇄하여 혼합하므로서 아아 용암류가 형성된다.

4. 곶자왈용암 분포지와 지하수와의 관계

 화산활동시 유출된 용암류 중 점성이 강한 용암류는 자파되어 곶자왈용암(Gotjawal 

Lava)을 형성하지만, 점성이 낮은 빌레용암도 유동중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점

성이 낮아지면 암괴 크기로 파쇄되어 표면이 암설류의 양상을 이룬 곶자왈용암을 형

성하게 된다. 이들 곶자왈용암이 쌓여 있는 곶자왈지대에는 크기가 1m 이상이 되는 

블록형 암괴들이 얼기설기 얽혀있기 때문에 암괴와 암괴 사이에 매우 커다란 공극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공극은 우리가 매우 두꺼운 ‘스펀지’에 조리개로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무한정 흡수되는 것처럼, 강수가 내렸을 때 빗물이 지하로 무한정 유입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곶자왈지대는 제주도 지하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곶자왈지대에서는 강수가 지표로 흘러 넘치는 일이 없어 하천

이 발달하지 않는 특성도 갖고 있다. 또한 이 암괴들이 만들어 놓은 공극은 물이 스며

들어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열을 보존해 식물들이 일년 내내 자랄 수 

있도록 보온?보습효과를 만들어줌으로써 양치식물들의 왕국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제주 생태계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

계적으로도 희귀한 천연난대림 지역을 형성하였다.

 최근 들어 곶자왈지대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곶자왈이 파

괴됨으로써 ‘곶자왈 섬’으로 고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중

요성이 커지면서 곶자왈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하수

의 보전과 오염 방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곶자왈 지대가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데다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는 투수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 이 지

대에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곶자왈 지대는 빗물이 

그대로 지하수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마치 ?스펀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유입될 경우 매우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

다.

Ⅲ.  결 론
1. 곶자왈용암류는 동?서부지역에만 분포하며, 경사가 급한 제주도 중앙부의 남?북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2. 곶자왈용암류가 분포하는 곳은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애월 곶자왈지대, 조천-함

덕 곶자왈지대 및 구좌-성산 곶자왈지대로서, 한경-안덕 곶자왈지대에는 2개, 애월 

곶자왈지대에는 1개, 조천-함덕 곶자왈지대에는 3개, 구좌-성산 곶자왈지대에는 4

개의 곶자왈용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3. 서부지역의 월림-신평 곶자왈용암류는 도너리오름에서 시작되어 월령리와 영락

리로 분기하였으며, 연장 거리가 12.5㎞이며, 상창-화순 곶자왈용암류는 병악에서 

분출되어 평균 1.5㎞의 폭으로 총 9㎞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납읍-원동 곶자왈용암

류는 노꼬메오름에서 시작되어 총9.0㎞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지형의 경사가 급

한 노꼬메오름 주변에서는 폭이 협소하지만,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는 넓어지는 경

향을 보인다.

4. 동부지역의 조천-대흘 곶자왈용암류는 민오름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 총 11㎞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함덕-와산 곶자왈용암류는 12.0㎞, 선흘 곶자왈용암류는 7.0

㎞, 종달-한동 곶자왈용암류는 11㎞, 세화 곶자왈용암류는 4.7㎞의 연장을 나타낸

다.



5. 곶자왈용암류의 조직은, 전반적으로 곶자왈용암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해안

쪽으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암괴의 크기가 점차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암괴 사이에 

포함되는 미세암편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클린커층의 두께

는 말단부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용암류(상창-화순 곶자왈용암류, 조천-대흘 곶자왈

용암류, 함덕-와산 곶자왈용암류, 상도-하도 곶자왈용암류 및 수산 곶자왈용암류)와 

얇아지는 용암류(월림-신평 곶자왈용암류, 납읍-원동 곶자왈용암류, 선흘 곶자왈용

암류, 종달-한동 곶자왈용암류, 세화 곶자왈용암류 및 수산 곶자왈용암류)가 있다.

6. 곶자왈지대는 제주도 지하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열을 보존해 식물들이 일년 내내 자랄 수 있도록 보온?보습효과를 만들어준다.

7.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곶자왈이 파괴됨으로써 ‘곶자왈 섬’으로 고립

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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